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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용사의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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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
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미용사의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직무스트
레스 및 직무소진이 수행하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임
금근로 형태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반려동물 미용사 2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였으며, 불성실 응답자 8명을 제외한 234명의 자료를 SPSS 29.0과 PROCESS Macro 
4.3(Model 6)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성지능과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단독 매개효과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을 순차적으로 경유
하는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반면 직무소진의 단독 매개효과와 감성지능의 직접효
과는 유의하지 않아, 감성지능의 영향이 간접경로를 통해 주로 전달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시대 반려동물 돌봄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분
야에서 숙련 인력의 이직의도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 차원의 감성 역량 강화와 함께 직무스트
레스 완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반려동물 미용사, 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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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소가구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25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0%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5). 1∼2인 가구 비
율 역시 2022년 전체 가구의 62.7%에서 2052년에는 
76.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4). 이
러한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연결망의 
약화와 정서적 고립 위험을 수반하며(이미영, 이미
경, 2023),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
고 배우자 사별 등으로 정서적 취약성이 누적되는 
고령자에게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장미수, 
한나,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일상적 정서 교감과 돌봄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
으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동물매개중재의 메
타분석에서도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노인의 우
울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Villarreal-Zegarra et al., 2024).

이와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사육 대상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이른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조수민, 한진수, 2024). 국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달하며(농림축산식품부, 2025),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관계부처합동, 2023). 특히 고령자와 
1인 가구의 양육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위생·외형·건강관리 등 일상적 돌봄을 전문가에
게 위임하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와 종사
자 가운데 미용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은(농림축산검역본부, 2024; 황윤재, 김경진, 2024),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가 산업 내 핵심 서비스 영역
을 넘어 고령화 시대 반려동물 돌봄 인프라의 중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확대와 산업의 양적 성장이 
곧바로 숙련 인력의 안정적 유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 미용사는 장시간의 반복 작업, 고
정된 자세, 소음, 피모 가루 노출, 날카로운 도구 사
용,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신체적 부담을 지속적
으로 경험한다(박효진, 정구철, 2020). 여기에 더하
여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에 대응하면서 보호자의 
요구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이중적 감정노동 환
경에 놓이게 되며(서희, 2025), 양육 가구의 고령화 
추세는 이러한 이중 감정노동 구조 위에 고령 보호
자 특유의 정서적 응대 요구를 추가로 중첩시킨다. 
고령 보호자는 축소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정서적 의존 및 애착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Kretzler et al., 
2022), 상담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반복적인 안심, 그리고 보호자의 불안에 공
감하고 이를 완화하는 의사소통을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신체적 부담에 더해 동물과 보호자를 동시
에 상대하는 감정노동, 그리고 고령 보호자 응대에
서 비롯되는 추가적 정서 요구가 중첩되는 복합적 
직무 구조는 반려동물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가
중시키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민화, 
유기웅, 2024).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고 누적될 경우 이는 직무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직무소진은 장기간
의 직무 요구와 정서적 소모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적 고갈 상태로, 서비스 직군에서 특히 빈번하게 나
타나는 대표적 부정 정서 반응이다(Maslach & 
Jackson, 1981). 즉,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상황에서
의 일차적 심리 반응이라면, 직무소진은 그 스트레
스가 만성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산
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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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과
도한 스트레스와 소진은 업무에 대한 부정적 태도
와 이탈 성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효
진, 정구철, 2020).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현재의 조
직을 자발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의향으로, 실제 이
직행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지표로 기능한
다(Mobley, 1977). 특히 반려동물 미용사의 경우, 동
물별 특성 파악, 품종별 미용 기법, 보호자 응대 방
식 등 장기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숙련 역
량은 이직 시 회수가 어려운 손실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숙련 인력의 유출은 서비스의 연속성, 품질,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직의도의 관리는 
산업 차원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박현숙, 2023; 
Chmiel et al., 2022).

이러한 부정적 경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인적 보
호요인으로 감성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성지
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해하며,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Wong & Law, 2002). 선행연구에서 감성지
능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개인 자원으로 기능하
며(Hong & Lee, 2016),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고(Chen et al., 2024), 이를 
통해 이직의도가 간접적으로 억제되는 경로가 확인
된 바 있다(임은숙, 조성제, 2023). 특히 반려동물 
미용사는 반려동물의 정서 상태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보호자의 요구와 정서적 반
응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다층적 대인서비스 구조 
속에서 일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감성지능은 단순한 
개인 특성을 넘어, 직무스트레스의 지각과 정서적 
고갈의 진행을 완충할 수 있는 핵심 심리 자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 문제를 통합
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미용사를 대
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이
나 스트레스·소진·이직의도 간의 개별 관계를 부
분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쳐, 감성지능에서 이직의도

에 이르는 연속적 심리 경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감성지능과 이직의도를 연결하는 연구는 
간호사, 유아교사,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다른 휴먼
서비스 직군에 편중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직
군에서도 주로 조절효과 수준의 검증에 머물러 있
어(김관숙, 2024),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을 거쳐 이직의도에 이르는 매개경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미용사
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수행하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규명
함으로써,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분야의 숙련 인력 
유지와 현장 중심 인적자원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기반한 감성지능과

이직의도

직무요구-자원(Job Demands-Resources: JD-R) 
모형은 모든 직무 환경의 특성을 직무요구와 직무
자원이라는 두 가지 보편적 범주로 구분하여, 종사
자의 소진, 동기부여, 직무태도 등 다양한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틀이다(Bakker & Demerouti, 
2007). 직무요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신체
적·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 특성을 의미하고, 직
무자원은 직무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직무요구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요인을 뜻한다. JD-R 모형에 따르면 과도한 직무요
구는 종사자에게 긴장과 피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
발하고, 이러한 반응이 누적될수록 소진으로 이어지
는 건강손상과정이 강화된다. 한편, 최근 JD-R 연
구는 자원을 단순히 직무요구의 부정적 영향을 완
충하는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이 보유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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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과 정서조절 역량 등 개인자원이 직무요구
에 대한 지각과 해석, 정서적 반응, 자기조절 과정
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Bakker et al., 2023). 특히 Bakker와 de Vries 
(2021)는 JD-R 이론에 자기조절 관점을 통합하여, 
개인자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조
절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소진으로의 이행이 억제됨
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요구
에 노출되더라도 어떤 개인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에 따라 직무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와 
이후 소진의 축적 수준, 나아가 이직의도까지 달라
질 수 있다.

반려동물 미용사의 직무는 이러한 JD-R 모형의 
설명 틀에 잘 부합하는 대표적 서비스 직무이다. 동
물과 보호자라는 이중의 서비스 대상을 동시에 상
대하며, 미용기술 수행뿐 아니라 고객응대, 정서조
절,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서희, 2025; 민자욱 외, 2021). 이처럼 다양한 
직무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보
유한 정서적 자원과 대처 역량이 직무경험의 질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직무 특성 속에서 감성지능은 반려동물 
미용사의 핵심 개인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감성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해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문제 해결에 활
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Wong & Law, 2002), 자
기감정 이해, 타인감정 이해, 감정조절, 감정활용의 
네 차원으로 구성된다. 감성지능이 높은 종사자는 
직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보다 적절
하게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갈등이
나 정서적 압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
성이 높다. 이는 JD-R 모형의 확장 관점에서 개인
자원이 직무요구에 대한 지각과 정서적 반응에 영
향을 미치고, 나아가 건강손상과정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논의와 이론적으로 부합한다(Bakker & 
Demerouti, 2017).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은 직무 관련 부정적 결
과를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
(김수민, 2022). Chen 외(2024)는 감정노동, 직무소
진, 감성지능의 관계를 규명한 아시아 지역 33편의 
실증연구를 통합한 메타분석에서 감성지능이 직무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직에서 
감성지능이 소진을 예방하는 핵심 개인자원으로 기
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미용사를 직접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 구조와 감정노동 특성이 유사
한 휴먼서비스 직군의 선행연구를 보완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Hong과 Lee(2016)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며, 
이를 통해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임은숙과 조성제
(2023)는 유아교사의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이 이를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고, 박선희와 신호철(2023)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그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동물 관련 
서비스 인접 직군에서도 감성지능의 보호적 역할이 
확인된다. 김관숙(2024)은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함을 보고하여, 본 직군과 인
접한 동물 케어 직군에서도 감성지능이 이직의도 
형성 과정에 의미 있게 개입함을 시사하였다. 이러
한 점을 종합하면, 반려동물 미용사에게서도 감성지
능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완충함으로써 이
직의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감성지능은 반려동물 
미용사의 높은 직무요구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소진
의 누적을 완충하는 개인자원으로 작용하며, 결과적
으로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JD-R 모형을 이론적 



미래사회

- 32 -

토대로 하여 감성지능을 반려동물 미용사의 이직의
도를 설명하는 핵심 선행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건강손상과정

JD-R 모형에서 직무요구가 충분히 조절되지 못
하면 개인은 지속적인 긴장, 피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으로 이어지는 건강손상과정으로 설명된다(Bakker 
& Demerouti, 2017). 즉 직무스트레스는 과도한 직
무요구에 대한 초기 반응이고, 직무소진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시간적·논리적으로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가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
적·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된다(장세진 외, 2005). 반
려동물 미용사를 직접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단일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지님을 
보여준다. 서희(2025)는 반려동물 미용사가 동물과 
보호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이중 감정노동 구조 속
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았고, 박현숙
(2023)은 이들의 스트레스가 매출 압박, 감정노동, 
직원 간 갈등, 열악한 보상, 직업병 위험 등 관계
적·정서적·보상적·신체적 부담이 중첩된 결과임
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효진과 정구철(2020)은 반려
동물산업 종사자가 동물과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직
무요구에 동시에 노출되며, 이러한 복합적 요구가 
심리적 소진과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
럼 반려동물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정
서적·관계적 부담이 중첩된 복합적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직무소진은 이러한 만성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될 때 나타나는 에너지 고갈 상태를 의
미한다. Maslach와 Jackson(1981)은 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를 특징으로 하
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설명하였으며, Kristensen 외
(2005)는 소진을 개인적 소진, 업무 관련 소진, 고객 
관련 소진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대인서비
스직의 소진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고자 하
였다. 이처럼 소진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피로감
이 아니라 장기적인 직무요구와 에너지 고갈이 축
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직무스트레스보다 후행적인 
상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효진과 정구철
(2020)은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
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
고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소진으로 심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분리된 변수이면서도 건강손상과정 안
에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현재의 조직이나 직업을 자
발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 이직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 
선행지표로 간주된다(Mobley, 1977). 숙련기술과 대
인서비스가 결합된 직무에서는 이직의도가 서비스
의 연속성, 품질, 고객 신뢰, 인력관리 비용과 직결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반려동물 미용사의 
경우 동물별 특성 파악, 품종별 미용기법, 보호자 
응대 방식 등 현장경험을 통해 축적된 숙련 역량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직의도는 단순한 태도 변수를 
넘어 산업 내 숙련 인력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결
과변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현숙, 2023; Chmiel 
et al., 2022).

직무소진이 이직의도를 강화하는 경로는 유사 서
비스 직군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며, 반려동물 관련 
직군 연구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반려동물 
산업에 직접 관련된 연구로 박효진과 정구철(2020)
은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소
진은 이탈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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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유사한 구조를 공유하는 인접 서비스 직
군에서도 동일한 경로가 실증되었다. 이병록(2025)
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진이 이
직의도를 강화하는 핵심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으
며, 이재무(2025)는 여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JD-R 모형을 적용한 결과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미용업이라는 직무 
환경의 유사성 측면에서 안채리(2022)는 미용 종사
자의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상승함을 보고하
며, 스트레스-소진-이직의 연쇄 경로가 미용 관련 
서비스직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구조적 패턴임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JD-R 모형의 
건강손상과정 관점에서 반려동물 미용사의 높은 직
무요구는 먼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스
트레스가 반복·누적될수록 직무소진으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이직의도를 강화하는 연쇄 경로가 형성
된다. 반대로 감성지능이라는 개인자원은 이 경로의 
시작 단계에서 스트레스 지각을 낮추고, 이후 소진
으로의 이행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감
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경로보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간
접 경로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다. 김
수진과 이수란(2025)은 개인 내적 자원이 부정적 결
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개의 심리적 기제를 순
차적으로 경유하는 이중매개 경로를 통해 더욱 정
교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이는 감성
지능이라는 개인자원이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소진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이직의도를 낮추는 순
차적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고, 개
념적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설 1. 반려동물 미용사의 감성지능은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반려동물 미용사의 감성지능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직무스트레스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반려동물 미용사의 감성지능과 이직의도

의 관계를 직무소진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반려동물 미용사의 감성지능과 이직의도

의 관계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반려동물 미용 업무를 수행
하는 종사자 중 현재 임금근로(고용) 형태로 근무하
고 있으며, 반려동물 미용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42명이 설문에 참여
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2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분석
을 통해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
은 여성이 193명(82.5%)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
고, 연령은 30∼39세가 145명(62.0%)으로 가장 많았
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124명(53.0%)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경력은 5년 이상이 77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92명(82.1%)으
로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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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34)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1 17.5

여성 193 82.5

연령
20∼29세 78 33.3
30∼39세 145 62.0
40∼49세 11 4.7

학력
고졸 이하 16 6.8

전문대 졸업 124 53.0
대학교 졸업 93 39.7
대학원 졸업 1 0.4

경력
1∼2년 20 8.5
2∼3년 73 31.2
3∼5년 64 27.4

5년 이상 77 32.9
고용형태 비정규직 42 17.9

정규직 192 82.1

2. 측정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WLEI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정하림 외(2020)가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K-WLEIS
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감정 이해, 
타인감정 이해, 감정조절, 감정활용의 4개 하위 영
역을 포함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나
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의 
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관찰하는 데 뛰어난 편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

는 .856이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단축형 도구(장세진 외, 
2005)를 기반으로, 이세희(2020)가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특성에 맞춰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물리적 환경(3문항), 직무자율성결여(4문항), 
조직체계(3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등으로 구성하
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되며, 긍정 방향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 일
은 위험하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불
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업무
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척도는 피부미용사를 대상으로 보완
된 도구이나, 반복 작업, 불편한 자세, 안전사고 가
능성, 업무지원 부족 등의 측정 내용은 반려동물 미
용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개념적으로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702
이다.

3)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Kristensen 등(2005)이 개발한 CBI 
(Copenhagen Burnout Inventory)를 강종수(2022)가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K-CBI 가운데 반려동물 미
용사의 이직의도와 직접 연결되는 업무 맥락의 소
진을 포착하기 위해 업무관련 소진 척도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
하는 신체적·심리적 피로 수준을 측정하는 6개 문
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일이 나를 정서적으로 지치게 한다”, 
“근무를 마칠 때쯤이면 지쳤다고 느낀다”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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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6이다.

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Mobley(1982)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
로 권혜진(2022)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향과 
타 직종으로의 전직 탐색 의도 등을 포함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이 있
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 “나는 가끔 다른 직장의 
채용 공고를 검색해 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7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PROCESS Macro 
4.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고,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감성지능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였다. 또한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 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력, 경력, 고용형태)를 공변량으로 투
입한 예비분석 결과, 주요 분석 결과에 실질적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명
료성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채택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자기보고식 측정에 따른 
공통방법편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실시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분산의 28.14%를 설
명하여 단일 요인이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
과, 분산팽창지수(VIF)는 감성지능 1.79, 직무스트레
스 2.41, 직무소진 1.73으로 모두 기준인 10 미만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는 공통방법편의
와 다중공선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
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r=-.662, p< 
.001), 직무소진(r=-.468, p<.001), 이직의도(r= -.485, 
p<.001)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
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r=.648, p<.001) 및 이직의도 
(r=.631, p<.001)와, 직무소진은 이직의도(r=.714, 
p<.001)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수 1 2 3 4
1. 감성지능 1
2. 직무스트레스 -.662*** 1
3. 직무소진 -.468*** .648*** 1
4. 이직의도 -.485*** .631*** .714*** 1

평균 4.16 2.07 2.11 2.14
표준편차 0.45 0.43 0.89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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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2. 감성지능과이직의도 간관계에서직무스트레스

와 직무소진의 순차매개효과

감성지능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 
(2022)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
용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0.63, p<.001).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25, p<.001), 직무스
트레스와 직무소진은 각각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직무스트레스: B=0.50, p<.001; 
직무소진: B=0.53, p<.001). 반면 감성지능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B=-0.14, p=.306)과 감성지능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B=-0.17, p=.15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감성지능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이 직접경로보다 직무스트레
스와 직무소진을 경유하는 간접경로를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회귀분석 결과(PROCESS Macro Model 6)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t R² F

2 1 -0.63 0.05 -13.47*** .44 181.41***

3 1 -0.14 0.13 -1.03 .42 84.59***

2 1.25 0.14 9.03***

4
1 -0.17 0.12 -1.44 .56 98.40***

2 0.50 0.14 3.52***

3 0.53 0.06 9.05***

1. 감성지능, 2. 직무스트레스, 3. 직무소진, 4. 이직의도
***p<.001. 비표준화 계수 보고.

다음으로 감성지능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순차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후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4>와 같다. 구체적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단독 매개경로(Ind1)는 유의하
였으나(B=-0.32, 95% CI[-0.54, -0.12]), 직무소진을 
통한 단독 매개경로(Ind2)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어 유의하지 않았다(B=-0.07, 95% CI[-0.23, 0.07]). 
순차적 이중매개경로(Ind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B=-0.42, 95% CI[-0.59, -0.26]).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1은 감성지능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한 부적 방향으로 나타
나 지지되었다. 다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감
성지능의 영향은 직접경로보다 간접경로를 통해 전
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와 가설 4는 각각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단독 매개경로와 순차적 이중
매개경로가 유의하여 지지되었으며, 가설 3은 직무
소진을 통한 단독 매개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
되었다.

<표 4>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효과크기 SE LLCI ULCI

1→4
(total effect) -0.98 0.13 -1.20 -0.75

1→4
(direct effect) -0.17 0.12 -0.40 0.06

1→ 2→4
(ind1) -0.32 0.11 -0.54 -0.12

1→3→4
(ind2) -0.07 0.07 -0.23 0.07

1→2→3→4
(ind3) -0.42 0.08 -0.59 -0.26

1. 감성지능, 2. 직무스트레스, 3. 직무소진, 4. 이직의도
LLCI: 95% 신뢰구간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상한값

변수 1 2 3 4
왜도 -1.569 .458 1.140 1.126
첨도 2.378 .099 -.00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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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초고령사회 진입과 1∼2인 가구의 증가, 반려동
물의 가족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미용 서
비스는 고령자와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 수요를 
흡수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기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외형적 성장만으로 현장의 지속가능
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그리고 고령 양육가구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은 결
국 숙련 인력의 안정적 유지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반려동물 미용사는 동물과 보호자를 동시에 상대하
면서 숙련기술, 감정노동, 안전관리 요구가 중첩되
는 직무 특성을 보이며, 여기에 고령 보호자 특유의 
높은 정서적 애착까지 더해지는 다층적 응대 구조
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력 유지 문제는 단
순한 고용관리 차원을 넘어 산업의 서비스 품질과 
현장 안전, 나아가 고령화 시대 반려동물 돌봄 인프
라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반려동물 미
용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
진이 어떠한 심리적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한 부(-)의 방향을 보였으나, 직접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반면 간접효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단독 매개
경로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을 순차적으로 경
유하는 이중매개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직무
소진의 단독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감
성지능이 이직의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
접적 원인이 아니라, 직무 상황에서 지각되는 심리
적 반응을 경유할 때 비로소 이직의도에 전달되는 
구조를 가짐을 시사한다. 즉 감성지능이라는 개인 

내적 자원은 이직의도의 일차적 결정 요인이 아니
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 및 소진
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매개될 때 비로소 이직 억제 
기능이 발현되는 간접적 선행 자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의 효과가 직접 경로가 아
닌 매개 경로를 통해 이직의도에 작동함을 보고한 
박선희와 신호철(202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따
라서 반려동물 미용사의 이직을 설명할 때 감성지
능 자체의 수준만을 고려하는 단일 변인 접근으로
는 불충분하며, 감성지능이 작동하는 구체적 심리 
경로를 함께 규명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 매개경로가 유의하게 확
인되었다. 이는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경로 가운데, 직무스트레스 지각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개입하는 경로가 반려동물 미
용사 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반려
동물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일반 서비스직과 구
별되는 고유한 발생 구조를 가진다. 서희(2025)는 
반려동물 미용사를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
이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특
히 감정의 부조화와 감정표현 주의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양육 
가구의 고령화 추세는 반복적 안심 요구와 높은 정
서적 민감성을 동반한 보호자 응대라는 새로운 감
정노동 요소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용
사가 경험하는 감정 부조화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
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군 특성을 
고려할 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하는 감성지능은 보호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감정 부조화를 일차적으로 완충하는 핵심 자원
으로 기능한다. 즉 동일한 직무 자극에 노출되더라
도 감성지능이 높은 미용사는 그 자극을 스트레스
로 지각하는 수준 자체가 낮아지며, 이는 소진 단계
로 이행하기 이전의 초기 국면에서 이직 의사를 직
접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반려동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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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의 직무 부하가 이직 충동의 유력한 선행 요인
임을 실증한 박현숙(2023)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감
성지능이 스트레스 지각 단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
는 일차적 보호 기제임을 뒷받침한다.

셋째, 감성지능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소진
의 단독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감성지능과 소진 간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고한 Chen et al.(2024)의 메타분석 결과와 표면
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관분
석에서는 감성지능과 직무소진 간 유의한 부적 상
관이 확인되었으므로, 감성지능과 소진의 전반적 관
련성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차이는 직무스트
레스를 동시에 투입한 순차매개모형에서 감성지능
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고유한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반려동물 미용사의 소진이 
감성지능이라는 개인 내적 자원만으로 직접 설명되
기보다, 동물의 돌발 행동, 안전사고 위험, 반복적 
신체 부담, 보호자 응대 등 직무요구가 먼저 스트레
스로 지각된 이후 누적되는 후행적 심리 반응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감성지능의 소진 
완화 효과가 직무스트레스 지각을 경유할 때 더 분
명하게 나타나는 반려동물 미용 직무의 맥락적 특
성을 보여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순차적
으로 경유하는 이중매개경로의 유의성과도 일관된 
방향을 이룬다.

넷째, 감성지능→직무스트레스→직무소진→이
직의도의 순차적 이중매개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
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감성지능과 이직의도의 관계
에서 직무소진의 단독 매개경로 해석과 연결되는 
결과로, 감성지능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
레스 지각의 완화라는 선행 과정을 경유할 때 비로
소 유효하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즉 감성지능은 직
무스트레스 지각을 낮추고, 이 완화된 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직의도를 억제하는 연쇄적 경로가 구조화되어 있
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김수진과 이수란

(2025)이 개인 내적 자원의 영향이 순차적 매개 기
제를 통해 결과변수에 작용하는 구조를 입증한 것
과 방법론적으로 일치하며,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예측한다는 박효진
과 정구철(2020), 소진이 이직의도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임을 보여준 이병록(2025)의 논의와도 부합한
다. 따라서 반려동물 미용사의 이직 억제를 위한 개
입은 단일 변수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스트레스-소
진의 연쇄 경로 전체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반려동물 미용사의 이직의도를 낮
추기 위한 접근이 개인의 적응력만을 강조하는 수
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직무환경과 심리적 회복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사점은 이직 억제
가 단순한 인력 유지의 문제를 넘어,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의 전문성 유지, 고객 신뢰 확보, 현장 안전
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동물복지 수준과도 간접적
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 보호자
와 1인 가구 양육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 속에서, 숙련 미용사의 이탈
은 개별 사업장의 인력 문제를 넘어 고령 양육가구
의 일상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더욱 크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직무스트
레스 요인의 구조적 완화이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예약 운영의 표준화, 적정 작업량 배분, 휴게시간 
보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작업환경 및 장비 개
선, 보호자 응대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보호자 
응대 매뉴얼은 보호자의 연령, 양육 경험, 반려동물 
애착 수준, 서비스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복 설명 요청, 높은 안심 요
구, 반려동물 건강 이상 징후 전달과 같은 상황에서
는 보호자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정
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전



1인가구증가와인구고령화에따른반려동물케어인력관리: 반려동물미용사의감성지능이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

- 39 -

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물의 공격성, 
물림 사고, 보호자 민원과 같은 고강도 사건에 대비
한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팀 
차원의 디브리핑과 관리자의 즉각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가 잔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직무소진의 조기 탐지와 회복 지원 체계는 필수
적인 안전망이다. 직무소진은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강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진 척도가 업
무 수행 과정의 신체적·심리적 피로를 포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기적 소진 점검, 작업 후 회복시
간 보장, 심리상담·동료지지 같은 회복 자원을 제
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규 종사자와 저연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례공유 모임, 슈퍼
비전 체계는 소진의 누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
을 강하게 예측한 점을 고려하면, 소진이 심화된 이
후의 사후적 개입보다 소진의 누적을 예방하는 사
전적 관리가 보다 타당하다.

셋째, 반려동물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기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이직 억제의 직접 처방
이라기보다,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를 개선하여 간접
경로를 강화하는 보완적 개입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보호자 응대 상황에서의 정서 인식·
조절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내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는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일반적 심리교육
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려동물 미용 현장에서 실제
로 경험하는 고객 응대, 안전사고, 시간압박, 동물행
동 대처 상황을 반영한 직무 맥락 중심 프로그램으
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 보호자의 불안과 애
착 정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공감적으로 응대하는 
소통 역량, 반려동물 건강 이상 징후를 보호자의 정
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의사소
통 기술 등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실무 

역량으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와 자기보고식 자료를 활

용하였다는 점에서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보호자의 연령대, 
보호자별 정서적 요구 수준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 보호자 응대와 관
련된 논의는 본 연구에서 직접 검증된 결과라기보
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해석
적 논의로 제한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
에서는 보호자 연령대, 보호자의 반려동물 애착 수
준, 민원 경험 등을 별도 문항으로 측정하여 이를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반려동물 미용사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
한 직군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 직무
소진, 이직의도의 연쇄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령화 시대 반려동
물 돌봄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
련 인력 유지와 질적 성장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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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are Workforce Management in an Era of Risi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opulation Agi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Pet Groomers
HyunMin Shin JeKang Her InHa Oh

Konkuk University Seoul Cyber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pet 
groomers and verified the sequential dual mediating roles of job stress and burnout in this 
relationship.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42 wage-employed pet groomers in 
Korea with at least one year of work experience. After excluding 8 careless responses, data 
from 234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4.3 (Model 6) 
with bootstrapping. The results showed that job stres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urnover intention. Additionally, the sequential path 
through job stress and burnout was significant. In contrast, the singl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and direct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urnover intention were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motional intelligence is linked to turnover intention 
mainly through indirect psychological pathways rather than direct paths. The results suggest 
that retaining skilled pet groomers requires not only strengthening individual emotional 
competencies but also establishing organizational systems to reduce job stress and prevent 
burnout in the pet grooming sector, which increasingly functions as a care infrastructure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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